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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學片感(二)

-哲學 왜 非難하는가-

朴相鉉

以上의 難者의 辨明은 相當히 多辯的이다. 그러나 그 辨明 한 薄弱한 根

據를 가진 것이다. 難者의 생각하는 哲學의 本質과 相異하다니 그 本質은 如

何한 것인가? 哲學이 人生과 宇宙의 根本的 原世를 對象삼지 안는다면 무엇

을 對象삼을듯이 생각하는가? 哲學이 무슨 空想이나 忘想처럼 空中의 □氣□

를  무슨 神秘的 幻像을 對象삼는 줄 아는가?

難者는 確實히 哲學을 輕蔑하는 것이다. 그러한 輕蔑은 哲學을 完全히 理

解하고서 나온 것이 아니라 哲學에 對한 誤解無知에서 나온 輕蔑이다. 이러

한 輕蔑心을 勇敢히 □□하는 意志가 잇서야 됨은 呶呶히 말할 必要도 업다.

 그담으로 工學이나 醫學이나 農學의 供給하는 人類生活 上 實際的 價値

를 哲學은 所有하지 못한다는 難者의 辯論에는 相當한 一理가 包含되엇슴을 

안다. 何故냐하면 事實 上 工學이나 農業이나 醫學은 直接 우리 生活과 系□

한 外部的 關係가 잇는 닭이다.

例컨대 長距離의 目的 □를 飛行機 惑은 汽車도 短時間에 到達 할 수 잇는 

것이라든가 電氣로써 우리의 日常 生活을 □□하는 것이라든가 –여기에서 工

學의 實際的 價値가 莫大함을 一□ 더 □切히 늣기게 된다. 한 醫學이 發

達되여 □病을 治療하야 死者의 數가 上古에 比하야 減少되엇슴에는 醫學의 

實際的 價値를 絶□하지 안흘 수가 업다. 한 農學에 잇서서도 農事方法을 

□□식힌다 든다. 여러 가지 □□ 上에 그 價値를 뵈여 주□□□다.

工學, 醫學, 農學 가튼 自然科學의 그 重要性이라든가 그 實際的 價値를 

筆者 亦 否認하지 안는다. 自然科學의 價値를 首肯하는 點에서는 筆者나 難

者가 한가지로 一致하는 바이다.

그러나 難者의 말에 肯定 할 수 업는 것이 아즉 남아잇다. 그것은 難者가 

哲學은 工學, 醫學, 農學의 가진 實際性을 所有하지 못하얏다는 이 點이다.

難者의 말한 實用的 實際的이란 意味가 다만 우리 人間生活의 外部的 形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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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 表面的 生活 上에만 關係하는 것을 意味한다면 換言하면 難者의 實際的

이란 것이 오로지 肉體的 關係 上만을 指示하는 것이라면 難者의 말과 가티

哲學은 非實用的이요, 非實際的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엇지하야 難者는 사

람의 精神的 方面을 無視하는가? 實用的, 實際的이란 意味기 참으로 肉體的 

方面에만 限用될 것인가?

사람의 生活은 外部的인 肉體的 (物質的)方面과 內面的인 精神的 方面의 

結合體임은 누구라 容□히 首肯 할 수 잇는 事實이요, 는 明確한 眞理이

다. 그런데 우리는 物質的 生活에서 보다도 精神的 生活 卽 內的 生活에서 

人生의 價値를 探求하려는 것도 事實이다. 內的 生活의 忠實을 要求함은 누

구나 自己自身으로써 直感的으로 體驗 할 수 잇는 일이다. 

 變化無常한 眼前의 有形現象 卽 物質的 生活에 滿足하지 안코 그 現象에

서 超越하야 偉大한 理想을 □□하고 좀 더 나아가 人生의 生的 意義의 根本

的 原理와 現象의 本質 卽 宇宙의 實在를 찻고 要求하는 것이 우리 人間이

다.

盲目的으로 技術的 生活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要求가 업슬는지도 모르겟

지만 사람으로써 文化의 向上 人類의 進步를 期待하며 그것을 理想하는 사

람으로서는 누구나 이 要求를 가지는 것이다.

사람에게 人生과 宇宙에 對한 이 哲學的 要求가 잇음으로 因하야 深□한 

眞理를 把握 할 수도 잇는 것이며 라서 人生의 眞意義를 부르짓는 것이다.

이 哲學的 要求는 사람의 先天的 理性의 作用으로 말미암아 起源한 것이

다.

 쇼하우엘 이 사람을 가르쳐 形而上學 動物이라고 부르지즌 것도 사람의 

理性의 哲學的 要求를 말함인듯하다.

如何튼 사람이란 物質的 生活에만 因□□息하지 안고 目的을 세우고 大理

想을 求하고 價値잇는 內的 生活을 要求하는 것만은 否認 할 수 업다.

그런데 이 內的 生活의 要求를 무엇으로써 滿足식히겟는가? 이 問題를 張

惶히 論할 餘地업시 (容易히)그 要求를 滿足식히는 것은 哲學이라고 말할 수

잇다. 勿論 內的 生活의 要求를 滿足식히는 것이 오즉 哲學 은 아니겟다. 

그 外精 神文化인 藝術, 宗敎, 道德 等이 잇다. 그러나 藝術, 宗敎, 道德에 

對하야는 여기서 論하려하지아니한다.

다만 哲學이 사람의 內的 生活의 要求를 滿足식힌다는 것만 거듭 力說하련

다.

그러면 筆者는 哲學이란 學問은 內的 生活을 滿足식힌다는 高尙한 意味에 

잇서서 우리 人間生活 上에 一□實用的이요, 實際的 價値를 供與하는 學問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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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結論을 내릴 수 박게 업다.


